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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고농도 하수유입 경보제 및 맨홀 수질 안내제”시행

- 특정시간 대 고농도 하수 유입 부하율 저감 위해 폐수배출업체에 유입 농도 통보 -

- IT 접목 감시 시스템 도입 획기적인 감시․단속 시스템 변화 예고 -

인천시가 환경특별시 인천조성의 일환으로 수질분야 역점사업인‘가좌 

․ 승기 공공하수처리장 고농도 유입수 저감 정책’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업체에 대해

‘고농도 하수유입 경보제 및 맨홀 수질 안내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공공하수처리장 고농도 유입수 저감을 

위한 폐수배출업체 관리 시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다.

관련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병행해 사전에 특정시간에 고농도 하수

유입 농도 정보를 SNS 네트웍크를 통해 통보하여 불법폐수 배출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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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고농도 하수 유입으로 인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제거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 관리비 

절감과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농도 하수 유입 경보제’시행 방식은 먼저 인천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가좌 ․ 승기하수처리시설에서 시간당 T-N 설계기준(가좌   

40ppm, 승기 32ppm)의 1.5배 이상의 고농도 하수가 유입되면 인천시

(수질환경과)에 실시간으로 통보된다.

그 자료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즉시 하수처리구역 내 폐수배출업체 

대표자 및 방지시설 관리자에게 전송해 불법 폐수배출을 예방하고 특정 

시간대 집중되는 폐수배출량을 조절해 고농도 하수유입을 저감하는 

절차로 시행된다.  

‘맨홀 수질 안내제’는 가좌 ․ 승기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맨홀을 파악해 

수질분석을 통해 고농도가 측정되는 구간의 맨홀 주위에 수질농도

(TOC, T-N, T-P)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시행

된다.

아울러 맨홀 수질분석을 통해 고농도 구간 정보화 지도를 작성, 폐수

배출업체 감시 ․ 단속에 활용하는 한편,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24시간 

수질을 측정 할 수 있는 이동형 수질감시 장치 설치와 지하에 불법 

배출관로를 찾아내는 지하매설물탐지 장비를 동원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 할 방침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공공하수처리장 유입폐수가 설계유입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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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될 때까지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고농도 하수유입 경보제 및 맨홀 수질 안내제’시행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추진 중인 ▲IT 접목 24시간 수질감시 기술 ▲하수 

유입수 및 맨홀 수질 분석 및 경보제 ▲고농도 하수배출 구역 수질오염도 

정보화 지도 ▲지하매설물 탐지 분석자료 등을 통합해 Big Data를 구축

하여 인력 위주의 제한된 감시․단속 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기법의 감시․단속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